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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tudents’ gender-biased attitude 

toward Home Economics, a required subject in middle-school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gender, gender-

biased attitude toward Home Economics, and gender egalitarianism on the perception of the subject. A total of 

508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were surveyed using Qualtric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tudents 

had a gender-biased attitude of perceiving Home Economics as feminine as a whole, and this tendency was more 

evident among female than male students. To the contrary, their attitudes toward Home Economics as a subject 

was generally favorable when asked explicitl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s. Among the high school elective 

classes, students preferred ‘fashion’ most, followed by ‘dietary lif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family 

life culture’. Female students, students with patriarchal attitude, and students who has gender-biased attitude 

toward Home Economic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Home Economics as an alienated and less important subject. 

The generally positive explicit attitude toward Home Economics may be the results the social desirability effect due 

to the education. However, the home economists should develop a plan to overcome the gender-biased implicit 

attitude in order for the value of Home Economics as a subject to be fully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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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as a subject, gender-biased attitud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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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교육을 통해 차별적 성역할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

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로 전환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로 인한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운동들이 시행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현적으로는 성평등 사회가 정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

정과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성역할의 사회화는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여 인

식의 변화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Kim & Lee, 2006). 이러한 인식을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

로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8)의 ‘2018년 성불평등 지수(GII)’ 항목 

중 여성의원 비율(17.0%)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2.2%)은 여전히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성



460 | Vol.57, No.4, November 2019: 459-47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김은정·이윤정·김지선

편향적인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편향성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거시 체계에 대한 분석(Kim, 2007)

을 통한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한다(Bae, 2015). 

성편향성의 경우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사회화를 통해 습

득되며, 그 후 교육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 

이때 인간의 태도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태도 즉 명시적 태도

와 자신의 내면적인 태도 즉 암묵적 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

는 태도를 표출할 때 의식화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식화

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태도 표출 과정을 의미한다(Cho & Bang, 

200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자신의 태

도를 드러내게 되는 데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개념 

즉 성, 종교, 성역할,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는 특히 의식화 과정

을 거쳐 자신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설문조사는 의식화의 과정을 거친 상태로서의 

인식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

편향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남녀에게 각각 부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

으로 남성과 여성은 외모, 성격, 그리고 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로서 남녀 모두를 평등하게 대

우해야 하는 것을 의미(Kim, 2018)하는 양성평등 개념은 교육을 

통해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정착되었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양

성평등교육은 명시적 태도와 잠재적 인식 사이의 이중성을 내포

하고 있어(Woo, 2019) 명시적 태도의 변화뿐 아니라 잠재적 인식

의 변화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 편향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던 관행이 중단

된 현재 상황에서도 교과교육에 있어서 성편향성은 여전히 나타

나고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과학, 수학, 체육 교과에서(Cho & 

Lim, 2012; Else-Quest, Hyde, & Linn, 2010; Han, Shin, 

Jung, & Choe, 2002; Hong, 2016; Lee & Kim, 2018; Lee, 

Shin, & Bong, 2018; Zeyer & Wolf, 2010), 여학생의 경우는 

국어, 영어 교과(Kim, 2017; Park, 2014)에서 우수하다고 인식

하였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 중에서는 교과에 대

한 성편향적인 인식의 고착화는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사회화의 

과정에서 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Kim, 2017). 이는 가정

과교육이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성편향

적인 교과로 인식되었다는 연구(Kim & Lee, 2018)와 연관될 수 

있다. 더욱이 2022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 학생들

의 성편향적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가정교과와 관련된 선택과목의 

선택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성편향성과 양성평등 

수준이 가정교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사

람들의 성편향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암묵적 태도검사(Implicit Aptitude Test, 이하 IAT)를 활용하고

자 한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가정교과 관련 교과목

명과 교과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과목

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성편향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

한가?

연구 ‌�문제 3.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 요인에 따른 인

식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4.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선

호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5. 중학교 남녀학생들의 성별, 성편향성, 양성평등의식

과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 간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1. 가정교과의 성편향성과 관련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특정 문화에서 생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

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지어 각 성에게 적합한 활동, 성격 특성

들에 대해 그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일반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Broverman, Vogel, Clarkson, & Rosenkranz, 1972).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양성성 개념이 제

시되고 이에 따른 교육으로서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특히 성 정체감의 획득이 사회화를 통해 2세에서 7

세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연구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의 뿌리가 견

고함을 보여준다(Lee, Oh, & Kim, 2008). 특히 고정관념과 편견

이 교과서와 교육과정 등의 제도적인 형태로 체계적·지속적으

로 학습된다. Sensoy & DiAngelo (2012)의 논의는 고정관념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사회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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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 고정관념의 습득은 사회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내포

한다. 사회화가 가족, 교사 등의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과정

(Kenyon & McPherson, 1973)이라면, 학교 교육을 통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공식적으로는 양성평등 교육이 정착되

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잠재

적인 형태의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성불평등적인 조직 구성, 성차

별적인 교과 인식 및 교과 내용 등을 통해 성역할 사회화가 차별

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Lee, 2018). Jwa (2011)는 성

역할 고정관념은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의 5년 동안 발달궤

적이 점차 감소하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통적이고 덜 유연

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영

향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기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되어 인식의 전

환이 어렵다는 연구와 유사하다(Kim, 2013).

Cho (2017)는 타인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경험,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학습이 예비교사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의 근원이 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편향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적인 사람들과의 만남과 경험, 가정, 학교, 지

역사회에서의 양성평등적인 학습의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함을 보

여준다.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성편향적인 인식은 학생들에

게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다. 이는 6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남학

생은 기술교과, 여학생은 가정교과를 이수하도록 한 교육과정 운

영부터 성편향성을 내포한 기술·가정 교과는 여전히 성편향성에

서 자유롭지 않다. 

Kim과 Lee (2018)는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성고정관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하면서, 중학생의 성별과 양성평등의식 유

형에 따라 가정교과와 기술교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연

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가정교과에 

대해 호의적이고, 교과에 대한 높은 필요성이나 일상생활에의 중

요도에 비해 진로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가정교과와 관련된 진로 

준비를 위한 중요도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교과의 성격과 내용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의 관련성이 낮거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로 인식함을 보여주

는 결과이다. 반면 기술교과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양성평등의식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가정생활분야

가 기술의 세계분야보다 성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연구 결

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가정교과가 추구해 온 양성평등교육이 정착되기까

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학

교뿐 아니라 가정, 국가차원의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양

성평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 초기까지 성역할 고정관념

이 교육을 통해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Jwa, 2011; Kim, 2007; 

Park & Yang, 2009)가 있다. 또한 양성평등의식이 기술·가

정 교과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연구들(Choi & June, 2006; Sa, 

2001)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으면 가정생활 

분야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성

별과 양성평등의식이 기술 · 가정 교과 선호도와 학습효과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Sa (2001)는 학생

들이 양성평등을 높이는 데 가정교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다고 하였다. 

가정교과 선호도에 따른 남녀학생들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는 

Kim (2015, 2016), Shin (2014), Son과 Shin (2006), Song 등

(2005)의 연구들이 있다. 이 중 Song 등(2005)은 교과에 대한 관

심과 유용성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

시하였고, Shin (2014)과 Kim (2015, 2016)의 연구들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가정교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가정교과 영역 중 의생활 영역에 있어서 남녀

고등학생의 선호도와 필요도에 대한 Son과 Shin (2006)의 연구

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선호도와 필요도를 나타내

며, 남학생의 경우 의생활 선호도가 높을수록 실생활 실천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단원에 대한 내용별 만족도에 대한 

Lee (2017)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선호하고 만족한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반면 Kim (2010)은 중학생들이 식생활 

교육 만족도에 대해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영양지식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

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주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 ‌�성편향성의 측정: 암묵적 태도로서의 측정, 명시적 태도로서의 

측정

성편향성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성태도’라고 일컬어지는 성의

식에 관해 살펴보는 것으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는 인격형

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성에 대

한 태도나 가치관 형성은 반드시 올바르게 발달해야 할 과업이라 

볼 수 있다(Kim, 2002).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들

의 성태도나 성의식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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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최근 사회심리학에서는 태도와 행동 간의 일관성이 높지 않

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태도와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Cho & Bang, 2003). 태도를 표출하는 과

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의식화하게 되는데, 이처럼 의식

화를 거쳐서 표현되는 태도는 ‘외현적 태도’ 또는 ‘명시적 태도’라

고 한다. 이에 반해 의식적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 태도를 ‘암묵

적 태도’라고 한다(Dovidio et al., 2002; Greenwald & Banaji, 

1995). 

사회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성이나 연령, 그리고 인종 등

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이 두 태도 

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Han, Seok, 

& MaloneBeach, 2017). 왜냐하면 어떤 편견에 의해 이런 이슈들 

간에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고 여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자기 스스로를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인지하여 특정 이슈들에 대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부정적 태도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Tam 

et al., 2006).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 역시 이러한 점을 보여주

었는데, 성 고정관념이 차별을 예언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들이 

그것이다(Cho & Bang, 2003). Deaux & Lafrance (1998)는 이

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성 고정관념에 있어서 고정관념이 차별을 

예언하지 못하고, 편견(정서가 개입된 측면)이 차별을 더 잘 예언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이나 남녀

의 차별대우, 여성의 능력부족 등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많이 없애

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감추지만 여전히 교묘하고 암

묵적인 형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Fazio 등(1986) 역시 기존의 설문지나 자기보고식 태도 측정 방

법은 태도의 암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

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Greenwald & Banaji (1995)는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이전에 

설명되지 못한 많은 현상들(특히 태도와 관련된)이 암묵적 인지현

상임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암묵적인 검사를 사용하여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했을 때, 피험자들이 자신을 바람직하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의식적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명시적 태도를 측정했을 때의 문제점은 우선, 개발된 척도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며, 이러한 명시적 태도 

측정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Gilbert & Ricketts, 

2008), 200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는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려

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선

행연구 결과들을 보면, 명시적 태도를 측정한 경우는 노인에 대

한 태도가 상이한 결과를 얻었던 것에 반해 암묵적 태도를 측정한 

경우 일관된 결과를 얻었음을 보여주었다(Castelli et al., 2003; 

Tam et al., 2006; Lee & Bang,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존의 기술·가정 교과의 성편향 인식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연

구된 명시적 태도 검사와 암묵적 태도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을 암시한다. 

3. IAT 검사의 의미

일반적으로 의식적으로 표출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명시적

인 태도는 일반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며, 한 개인에

게 내재되어 있지만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여, 비의도적이고 자동

적으로 표출되는 태도(Dovidio, Kawakami, & Gatrtner, 2002)

인 암묵적인 태도는 암묵적 연합검사(Iimplicit Assocation Test: 

Greenwald & Baniji, 1995), 어휘판단과제 등을 참가자가 컴퓨

터의 버튼을 누르는 반응시간을 측정한다. 이 방법은 IAT를 통해 

명시적인 검사만으로 밝혀낼 수 없었던 점을 밝혀내는 경향이 두

드러지고 있다(Cho & Bang, 2003).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 중 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는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태도 측정 방법(Han, Seok, & MaloneBeach, 2017) 중 하나

이다. IAT란 사회적 지식구조가 개념과 속성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

주를 특정 속성들과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의 연합구조를 밝혀내는 방법이다(Cho & Bang, 

2003).

암묵적 태도 검사는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들이 어떤 강도

로 연합되어 있는지 측정하여, 주어진 자극원들을 범주에 알

맞게 분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점수화한다(Han, Seok, & 

MaloneBeach, 2017). 이 개념을 분류하는 데에 제공되는 선택지

는 두 가지로 제한되는 것이 특징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개의 버튼이, 지필형식으로 진행될 때는 왼쪽 또는 오른쪽 두 개

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서로 다른 개념들을 짝지은 두 가지 상황

에 대한 잠재반응 평균 속도의 차이가 참여자의 기저에 깔린 개념 

간 연합의 상대적 강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컴퓨터 조사를 통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이러한 개별 반응에 대한 잠재반응시간을 사용

하는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IAT의 고안은 고정관념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명시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암묵적으로 드러나며, 고정관념과 인간의 심리구조 내에 통합적

인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다(Cho & Ban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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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Rudman 등(2001)이 IAT를 사용하여, 

과학과 수학에 대한 성 고정관념적 태도가 의식적인 측정결과에

서는 크지 않지만 IAT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암묵적인 고정관념화는 충분히 자동적이 아닐지라도 자신을 

편향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차별과 편견을 설명할 

뿐 아니라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고정관

념이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자는 총 508명(남학생 238명, 여학생 252명, 무응답 

18명)이며, 완성된 응답이 수거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가 가정교

과에 대한 성편향적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가정교과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30.6%는 남녀공학, 59.4%는 남학교 또는 여학

교를 다니고 있었다. 조사는 교사의 지도 하에 qualtrics를 이용

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양성평등의식, 가정교과 관련 가상선택과목에 대한 수

강희망여부 등의 척도에 답한 후 암묵적 태도 측정을 위한 IAT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후 성별, 학교유형, 가정교과 성적 등 개인

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설문지에는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 총 28개, 

양성평등의식 관련 문항 20개, IAT 검사,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수강희망정도, 개인적 특성 관련 문항 8개가 포함되었다. 

1)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은 Baek (2009)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

였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분석 결과 중 어느 요인에 대해

서라도 .6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진 문항만을 선택하여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추출된 8개 요인 중 2개 요인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문항이 없었으므로 본 설

문지에 이용된 척도는 6개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만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가정교과 수업에 대한 흥미도, 기술·가정 성적, 가정

교과의 미래의 내 삶에 대한 중요도 등을 각각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은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양성평등척도(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 Kim 

et al., 2001)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성인용 양성평등척도를 13세~18세 청소년들에 맞게 개발한 척

도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를 

반영하여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양성평

등의식을 측정하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4

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다. 

3)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

가정교과 관련 가상선택과목에 대한 수강희망여부를 묻는 질

문에는 기존의 선택과목인 기술·가정, 가정과학 뿐만 아니라 가

정교과의 5가지 세부분야(인간발달, 패션, 소비생활, 주거학, 식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문화’를 포함하는 가상선택과목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먼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교과학점제의 선

택과목으로 다음의 과목명이 제시된다면 배우고 싶은 정도를 표

시해 주세요.”라는 발문을 제시하여 각 과목을 배우고 싶은 정도

를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표시하

게 하였고, 다음으로 이들 과목을 배우고 싶은 정도를 1∼8위의 

순위로 표시하게 하였다. 

4) 가정교과에 대한 암묵적 성편향적 태도

암묵적 태도 측정을 위해서는 가정교과 성편향적 태도 측정을 

위한 IAT (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연구자들이 개발하였다. 

IAT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단어군(또는 이미지군)을 사

용하게 되어있으며, 의미상 대비가 되는 목표단어군 2개와 특질

단어군 2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개의 목표단어군은 

여성과 남성으로 각 성별로 관련 단어 5개씩으로 구성하였다. 2

개의 특질단어군에는 기술과 가정 영역을 대표하는 단어를 각 7

개씩 총 14단어로 구성하였다. 성별 관련 단어의 선정은 기존의 

성평등 의식을 측정하는 IAT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특질단어

군에 해당하는 기술 및 가정 영역의 단어들은 기술·가정 교과 단

원의 내용을 근거로 선정하고 이 단어들이 각 교과를 연상시키는 

정도를 전문가 3인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가정

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태도 IAT에 사용된 목표단어군과 특질단어

군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태도 IAT는 

IATGEN 사이트의 IAT generator shiny app을 이용하여 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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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두 일곱 단계

로 구성되었다. 첫 화면에서는 테스트 수행방법에 대한 전반적 안

내문과 함께 Table 1의 단어군이 제시되었으며, 이후에 각 단계

를 시행하기 전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 중앙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반응하라는 내용과 실험을 위한 세부 지시사항 안내문이 반복적

으로 제시되었다. 

총 7단계 중 1단계에는 모니터 화면상단 좌측에 ‘남성’ 반대편 

화면상단 우측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며, 화면 중앙에 10

개의 목표단어 중 남성 또는 여성과 연관된 목표단어가 하나씩 제

시된다. 1단계에서는 총 20개의 단어가 차례로 제시되는데, 이때 

남성과 연관된 목표단어가 제시되면 키보드에서 왼손으로 ‘E’키를 

누르고, 여성과 연관된 목표단어가 제시되면 오른손으로 ‘I’키를 

눌러 목표단어를 분류해야 한다. 만일 잘못된 키를 누르면 화면에 

붉은색의 ‘X’가 표시되며 정답(즉 ‘I’키)을 다시 눌러 정정하여야만 

다음 단어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화면 좌측상단에 ‘기술’, 우측 

상단에 ‘가정’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며, 20개의 특질단어가 화면의 

중앙에 차례로 제시된다. 1단계와 유사하게 ‘기술’과 연관된 단어

가 제시되면 ‘E’키를, ‘가정’과 연관된 특질 단어가 제시되면 ‘I’키

를 누르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남성’과 ‘기술’이라는 단어가 모

니터 화면 상단 좌측에 두 줄로 함께 제시되고, ‘여성’과 ‘가정’이

라는 단어가 화면 상단 우측에 두 줄로 함께 제시된다. 실험대상

자는 화면 중앙에 제시된 목표 단어나 특질 단어를 ‘E’키와 ‘I’키를 

눌러서 분류한다. 즉, ‘발명’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면 ‘E’키를 누르

고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제시되면 ‘I’키를 누르는 식이다. 4단계

는 3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총 40개의 단어가 제시된

다는 점만 다르다. 5단계는 1단계의 실시방법과 동일하나 좌우에 

제시되는 카테고리가 반대라는 점과 40개의 단어가 제시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순서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6단계

는 3단계와 유사하나 화면 상단 좌우측에 제시되는 단어의 조합

이 반대로 되어있다. 마지막 7단계는 6단계와 동일한 단계로, 총 

40개의 단어가 제시된다. 

여기에서 ‘여성’과 ‘가정’, ‘남성’과 ‘기술’이 짝을 이루는 일치조

건(3, 4단계)에서의 응답 반응속도와 ‘여성’과 ‘기술’, ‘남성’과 ‘가

정’이 짝을 이루는 불일치조건(6, 7단계)에서의 반응속도를 비교

한 값이 성편향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d값으로 계산된다. 즉 가정

교과가 여성적인 교과라는 성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일치조건에서

보다 불일치조건에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여 단어를 적절한 카테

고리로 분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이 IAT의 가정

이다.

따라서 성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 제시조건에 대

한 반응속도의 차이(d)가 클 것이다. 전통적인 IAT에서는 3, 6단

계는 연습을 위한 단계이고 4, 7단계의 결과만 분석에 사용하나 

IATGEN에서는 3, 4단계와 6, 7단계의 결과값을 모두 분석에 이

용한다. IATGEN에서는 순서효과의 상쇄를 위하여 일치조건과 불

일치조건과 제시되는 단어의 위치가 서로 다른 4가지의 실험 조건

을 무작위로 제시한다. 즉, 어떤 참여자들은 위에서 설명된 기본적 

제시방식에 따라 제시된 화면으로 실험에 참여하는 반면, 다른 참

여자들은 1단계에서 화면좌측 상단에 ‘여성’, 화면우측 상단에 ‘남

성’이 제시된 화면을 보거나, 3, 4단계에서 불일치조건, 6, 7단계

에서는 일치조건이 제시되는 화면으로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도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된 내용

은 성별, 학교유형(남녀공학의 경우 학급의 혼성여부), 기술 및 가

정 선생님의 성별, 성적수준(자기보고)의 4개 문항이었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IATGEN과 SPSS version 24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IAT점수에 대

해서는 IATGEN에서 제공하는 분석 사이트에서 개별 응답자들의 

Table 1. Words Used i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arget Category

Women Men Home Economics Technology

Grandmother Father Adolescents Development Invention

Mother Uncle(삼촌) Food and Nutrition Construction

Aunt(아주머니) Uncle(아저씨) Clothing Outfits Information/Telecommunication

Sister Brother Room Decoration Manufacturing

Aunt(이모) Grandfather Healthy Family Automation

Family Relations Energy

Consumption Transport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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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태도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한 남녀 중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성편향성 태도 연구

d점수와 전체 응답자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개별 응답자들의 d점수를 양성평등의식과 기술·가정교

과에 대한 인식, 개인적 특성 변수와 함께 SPSS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이 이용

되었다.

연구결과

1. IAT 분석 결과

총 508명의 응답자 중 검사 도중에 응답을 중단한 경우와 지

나치게 빠르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351명(남 141, 여 21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as a Subject (N=508)

Factor Item M (SD)
Factor 
loading

Mean 
Explained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

Factor 1. 
Identity & value building

51. A subject that integrates the contents of various aspects of life 3.30 (.67) .735
4.72

21.43 (21.43)
.91

45. A subject that aims to establish the right identity of adolescents 3.28 (.68) .731

50. A subject that makes a good parent of the future 3.18 (.79) .728

46. A subject that fosters students to make right judgments 3.27 (.71) .724

52. A subject to be learned throughout life 3.08 (.80) .712

44. ‌�A subject that helps to maintain healthy family life accommodating 
various family forms of modern society

3.31 (.65) .688

Factor 2.
Improving career & social 
environment

5. A subject that ensures healthy values for career and work life 3.24 (.68) .761
4.56

20.71 (42.14)
.91

6. ‌�A subject that helps you to develop a career related to household and 
family life

3.25 (.70) .746

4. A subject that fosters the ability to construct a new lifestyle 3.12 (.72) .706

7. ‌�A comprehensive subject cov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3.23 (.68) .699

8. ‌�A subject that helps individuals, families, and members of society 
function smoothly

3.34 (.68) .687

9. ‌�A subject that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environment close to family life

3.29 (.69) .643

Factor 3. 
Alienated & less important

26. Alienated subject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entrance exam 2.69 (.94) .884
3.72

16.90 (59.04)
.90

36. Less important subject than major ones 2.65 (.96) .841

24. A subject that does not have a clear identity as an essential subject 2.58 (.92) .840

38. A subject that is not necessary after graduation 2.53 (.98) .838

37. A subject that mainly deals with women 2.21 (.94) .778

Factor 4.
Developing creativity & character

14. A subject that fosters flexibility in human relationships 3.22 (.74) .692
2.81

12.75 (71.79)
.90

12. ‌�Personality education subject that develops the right character of 
students

3.21 (.75) .677

13. A subject that matures personality 3.27 (.75) .656

16. A subject that develops problem-solving skills in various situations 3.14 (.78) .526

10. ‌�A subject that enables students to cope with changes in family and 
society

3.28 (.69)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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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AT검사를 완료하였다. IATGEN에서 계산된 IAT분석 결과

에 따르면, IAT검사의 신뢰도는 0.72로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D

값의 평균은 0.42, 표준편차는 0.33(t=24.32, df=351, p＜.001, 

Cohen’s d=1.30)로 성편향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생들은 전반적으로 가정교과에 대하여 여성적으로 인식하는 성편

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값의 평균을 성별에 따라 비

교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M=.37, SD=.33)보다 여학생의 평균

(M=.46, SD=.33)이 높은 편(p＜.01)으로 여학생이 가정교과에 

대하여 더 성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요인분석 및 기술통계

먼저 척도의 간명화를 위하여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아이겐값 1이상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요인수가 2개만 추출되어 전체 변량에 대

한 설명력이 50% 이하로 낮았으므로 요인수를 달리하여 재분석

한 결과, 요인수 4개로 추출하였을 때 전체변량 중 71.79%를 설

명하는 해석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추출된 4개의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교

과, 미래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과,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 판단력을 길러주는 교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교과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

의 21.43%를 설명하였다. 요인2는 일과 직업생활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해 주는 교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과, 가정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교과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직업과 사회개

선 교과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변수는 전체변량의 20.71%을 설

명하였다. 요인3은 입시와 전혀 관련이 없어 소외 받는 교과, 실

생활에 유용한 실습만이 강조되는 교과 등의 부정적 내용의 문항

을 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전체변량의 16.90%를 차지하여 소

외교과라 명명하였다. 요인4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 교과, 인간관계에서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교과, 21세기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 등

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창의·인성 개발 교과라 명명하였으며,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12.75%를 설명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크기에도 관심이 있었으므로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태도를 대변하는 요인

1, 2, 4에 대해 높은 부하량을 보인 대부분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

이 4점 척도의 중간값인 2.5점보다 높았으며, 부정적인 내용을 가

진 문항들로 구성된 요인3의 경우, 평균이 모두 3.0이하였다. 즉, 

학생들이 가정교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Table 2를 보면 가정 교과가 주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가정교과 인식 

관련 문항 중 가장 낮은 평균값(M=2.21)을 보이고 있고, ‘개인, 가

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평균(M=3.34)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양성평등의식 요인분석 및 기술통계

양성평등의식 척도의 간명화를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

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는 아이겐값 1이

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57.62%를 설명하였다. 이 중 첫 번째 요인

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

감선생님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여자는 남자 친구보다 더 똑똑

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등 남성 본위의 사고를 보여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부장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

의 40.31%를 설명하였다. 요인2는 전체 변량의 17.31%를 설명

하였으며, ‘남편과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똑같은 권

리를 가져야 한다’,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여

학생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등 양성평등적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 양성평등적 태도로 명

명하였다. 두 요인의 신뢰도는 요인1은 94.6%, 요인2는 77.0%로 

높은 편이어서 추후의 분석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결과를 보았을 

때, 가부장적 태도를 반영하는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서

는 매우 낮은 값을 보였으며,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높은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4.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대한 선호조사 결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가정교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을 

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과목명 ‘패션’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는 ‘식생활’, ‘소비생활’, ‘기술·가정’, ‘가정생활문

화’의 순이었다. 한편 학생들이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패션’이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술·가정’, ‘소비생활’, ‘식

생활’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별, 성편향성, 양성평등의식과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선택과

목에 대한 선호 간의 상관관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요인과 성별, 성편향성 및 양성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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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가부장적 태도와 양성평등적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요인4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성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

다. 가정교과의 긍정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요인1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교과와 요인2 직업과 사회환경 개

선 교과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 가정교과가 소외교과라고 보는 

요인3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보여 여학생일수록 가정교과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편향성은 

요인3과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가정

Table 3. Factor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Gender Egalitarianism (N=507)

Factor Item M (SD)
Factor 
loading

Mean 
Explained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

Factor 1. 
Patriarchal Attitude

3. Women can not make important decisions as well as men 1.38 (.66) .844
7.26

40.31 (40.31)
.95

1. It is not good for men to work in the kitchen 1.37 (.68) .836

14. At school, the principal or vice principal must be a man 1.45 (.72) .825

8. Girls should not look smarter than boyfriends 1.46 (.67) .796

7. ‌�Because men are responsible for their families, they should receive more salaries 
than women

1.49 (.76) .796

16. It is okay for a man to swear, but it is not for a woman 1.44 (.72) .789

4. A man is good to speak a pornographic story, but not for a woman 1.38 (.67) .764

6. Viewing newspapers or news is more important to men than women 1.44 (.70) .758

11. In the workplace, errands are better suited to women than men 1.45 (.73) .757

20. The man should not show crying 1.37 (.68) .712

13. There must be a son in order to keep the family lineage 1.72 (.87) .673

Factor 2.
Egalitarian attitude

17. ‌�Husbands and wives should have the same rights when deciding all the work in 
the house

3.54 (.77) .748
2.19

17.31 (57.62)
.77

12. More women should be involved in politics 2.97 (.97) .680

18. Girls should be encouraged to study more in science and technology 3.05 (.96) .636

15. ‌�More women should take the occupations that men are more represented  
(eg judges, police, soldiers)

3.37 (.86) .595

5. Husbands and wives must equally divide property, such as house and land 3.44 (.79) .696

2. Schools should teach students that men and women are equal 3.65 (.61) .619

9. ‌�Housework such as washing dishes and laundry should be done by both men and 
women

3.28 (1.05) .602

Table 4. Preferences of High-School Elective Subjects

Subject Name M (SD) Percentage of students marked as most preferred (N=506)

Fashion 3.08 (.86) 202 (39.9%)

Food and Nutrition 3.07 (.82) 51 (10.1%)

Consumption Life 2.99 (.81) 53 (10.5%)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2.83 (.80) 95 (17.8%)

Family LIfe Culture 2.80 (.84) 24 (4.7%)

Human Development 2.78 (.86) 34 (6.4%)

Housing Study 2.78 (.82) 17 (3.4%)

Famliy Sciences 2.61 (.85) 4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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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이윤정·김지선

교과가 여성적이라는 성편향성이 높을수록 가정교과가 소외교과

라는 인식이 높았다. 양성평등의식 중 가부장적 태도는 요인1과 

요인3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가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

는 교과라는 인식과 소외교과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성평등적 태도는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성별, 양성평등의식, 성편향성에 따라 특정과목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더미), IAT 성편향성 d점수, 

양성평등의식 점수와 과목에 대한 선호도간의 이항상관계수를 계

산한 결과, 많은 교과목명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편향성이나 양성평등의식과의 상관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패션과 가정생활문화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명에 대해 

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선호를 보였던 반면, 패션에 대해

서는 여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은 선호를 보였다. 성편향성은 ‘인간

발달’과 ‘식생활’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정교과가 

여성적인 교과라고 여기는 성편향성이 높을수록 인간발달과 식생

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의식 중 가부장

적 태도는 ‘주거학’에 대한 선호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양성평등

적 태도는 ‘기술·가정’, ‘패션’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성편향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IAT척도를 개발하고, 성별과 성편향성과 양성평등의식이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편의표집에 의하여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qualtric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8명의 

응답자(남학생 238명, 여학생 252명, 무응답 18명) 중 351명이 

IAT검사를 완료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가정교과에 대하여 여성적으

로 인식하는 성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과 

Lee (2018)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기술교과보다 가정교과에 대해 

성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성편향적 인

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Gender, Gender-Biased Attitude (IAT D-Score), Gender Egalitarianism (Patriarchal Attitude & Egalitarian Attitude) and Attitude toward 
Home Economics as a Subject

Attitude toward HE as a subject
Gender 

(male:0/female:1)
(N=490)

D-score (IAT)
(N=352)

Gender egalitarianism
-patriarchal

(N=507)

Gender egalitarianism
-egalitarian

(N=507)
Factor 1. Identity & value building 	 -.172** 	 -.020 	 .140** 	 .004

Factor 2. Improving career & social environment 	 -.206** 	 -.032 	 .060 	 .023

Factor 3. Alienated & less important 	 .150** 	 .148** 	 .317** 	 -.051

Factor 4. Developing creativity &  character 	 -.047 	 .028 	 -.045 	 .073

Table 6. ‌�Correlations among Gender, Gender-Biased Attitude (IAT D-Score), Gender Egalitarianism(Patriarchal Attitude & Egalitarian Attitude) and Preferences of 
High-School Elective Subjects

Subject Name
Gender (M:0/F:1)

(N=490)

Gender-Biased Attitude
D-Score
(N=352)

Gender Egalitarianism
-Patriarchal

(N=507)

Gender Egalitarianism 
-Egalitarian

(N=507)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179* 	 .000 	 -.001 	 .161**

Famliy Sciences 	 -.294** 	 -.024 	 .083 	 .069

Human Development 	 -.233** 	 -.160** 	 .076	 	 .036

Fashion 	 .096* 	 .054 	 .006 	 .106*

Consumption Life 	 -.164** 	 -.007 	 .033 	 .048

Housing Study 	 -.234** 	 .001 	 .134** 	 .050

Food and Nutrition 	 -.199** 	 -.131** 	 .047 	 -.008

Family LIfe Culture 	 -.132 	 -.017 	 .027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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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는데, 이들을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교과, 직업과 사회환경 

개선 교과, 소외교과, 창의·인성 개발 교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대부분의 문항의 평균값은 높은 편

이었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은 낮은 평균값을 가져 학생들이 가

정교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양성평등의식 척도의 경우,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가부장적 태도, 요인2는 양성평등적 태도에 관련된 요인

이었으며 크론바하의 알파값으로 측정된 내적일관성이 높았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결과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가정교과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을 

때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과목명 ‘패션’과 ‘식생활’에 대한 선호

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소비생활’, ‘기술·가정’, ‘가정생

활문화’의 순이었다. 한편 학생들이 1순위로 선택한 경우는 ‘패션’

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술·가정’, ‘소비생활’, 

‘식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에게 한 과목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패션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요인과 성별, 성편향성 및 양성평등의식

(가부장적 태도와 양성평등적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일수록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교과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한다는 Chae 등(2007)과 Kim (2015, 2016)의 연구와 일

치한다. 특히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교과라는 인식, 직업과 사회

환경 개선 교과라는 인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으며, 가정교

과가 소외교과라는 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적이라는 성편향성이 높을수록 가정교과가 

소외교과라는 인식이 높았다.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중 가부장적 

태도가 높을수록 가정교과가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

는 교과라는 인식과 소외교과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양성평등적 태도는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

었다. 이는 Sa (2001)의 가정교과와 양성평등의식과의 상관관계

에서 양성평등의식이 낮을수록 가정교과를 여성교양교과, 양성평

등의식이 높을수록 가정교과를 진로교육보다는 생활교육과 전인

교육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그리고 Kim과 

Lee (2018)의 연구에서 남녀중학생이 가정교과를 ‘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과’, ‘진로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 인식하였다는 연구결과

와 일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별과 성편향성은 고등학교 선택교과목에 대한 선호와

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패션과 가정생활문화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선호를 나타낸 반

면, 패션은 여학생이 남학생들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Son과 Shin (2006)의 의생활 영역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선호도와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과 일부 일치한다. 성편향

성은 ‘인간발달’과 ‘식생활’ 과목에 대한 선호와 부적 상관을 가져, 

가정교과가 여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편향성이 높을수록 ‘식생활’

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부장적 태도가 높

을수록 ‘주거학’을, 양성평등적 태도가 높을수록 ‘기술·가정’ 과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중학생들의 

식생활 영역에 대해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영양지식이 더 높음을 제시한 Kim (2010)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 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간발달의 영역과 식품과 영양 및 음식 만들기 등의 실천이 가정 

내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해 왔다는 잠재적 인식이 발현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명시적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에서는 

가정교과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가

정교과가 여성과 관련된 교과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평

균값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IAT를 이

용하여 성편향성을 측정한 결과 성편향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즉 가정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인식

의 원인은 밝히기 어려우나, 연구대상 학생들은 가정교과를 성편

향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적절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견 표출 억제의 효과를 서구의 

연구들에서는 편견예방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적으로 양성평등의식의 확산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과의 

교육과정이 성편향적 태도를 억제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여학생에게서 성편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주

목할 만하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생활 영역에 전

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Kim, 2015; Lee, 

2017; Shin, 2014)와 여학생들은 사회적 명성보다는 흥미 혹은 

중립적인 성 특성의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성편향적 교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한다는 Taylor & Pryor (1985)의 연구와 비교할 

수 있다. 즉 여학생들은 가정교과를 암묵적 태도에서는 여전히 성

편향성을 가지며, 이는 여학생들을 위한 중립적 특성을 내포한 과

목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성편향성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며, 이상적인 지향점과 연구 결과가 괴리가 있다는 점은 유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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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나 가정교과에 대한 성편향성이 교육을 통해 명시적으로나마 

해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교과의 경험

이 교과에 대한 성편향적 태도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그 추이를 알 수 없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현 가정교과

의 모습을 직시하고 방향성을 찾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의 제한된 수의 중학교 2∼3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목적표집하여 연구하였다. 이 표본은 목적에 부합하

는 것으로 판단되나 남녀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에는 이러한 특성을 유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는 컴퓨터가 있는 환경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도구

적인 한계가 있었으며, 학생들이 IAT 검사 방법과 ‘생활과학’, ‘주

거학’ 등의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 IAT 검사를 위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IAT검사를 실시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를 고교 학점제의 직접 당사자인 고등학

생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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